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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실크로드 문명아카데미 제3기 

실크로드와 향신료 길:
호르무즈 해협과 인도양

제9강
5월 16일(화)
오후 7시-9시

약 2천년전 오만 살랄라에서 출발한 유향은 로마시장에 도착해서는 약 2천배의 수익을 남겼

다. 값비싼 유향은 사찰 등에서 훈향재로 쓰기 위해 신라에까지 수출되었다. 해안가를 중심으

로 자생하는 후추, 정향, 육계, 육두구, 커피, 차 등도 유럽인들의 소중한 기호식품이 되면서 

폭발적인 플랜테이션 산업으로 성장했다. 향료의 길은 새로운 음식 문화혁명의 길이었을 뿐

만 아니라, 유럽인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채우기 위한 약탈과 탐욕의 제국주의 침탈의 길이기

도 했다. 다양한 향신료들이 어떤 경로와 역사적 애환을 견디면서 바다길을 따라 우리의 식탁

까지 오게 되었는지, 그 과정에서 어떤 아픔과 환희가 숨어있는지 살펴본다. 

강사: 이희수 교수

튀르키예 이스탄불대학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스탄불 마르마라 대학

교 중세사학괴에서 조교수로 강의했다. 귀국한 이후에는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

교수로 정년하고 현재는 성공회대 석좌교수 겸 계명대 특임교수로 있다. 2022

년 제63회 한국출판문화상 대상 선정 저서인 <인류본사>를 비롯해 중동-오리

엔트 역사와 이슬람문화에 관한 국내저서 98권, 외국어저서 12권, 번역서 12

권을 출간했다.




